
항상 수험생을 힘들게 하는 실.수.

정말 얄밉고 정말 괴로운 놈이죠.

모의고사를 보고 틀린 문제 중 가장 짜증나게 하는 것이 실수인데요.

많은 전문가들, 분석가들, 수험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실수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

이고 해결책이 있긴 한 것일까요?

 

첫 번째는 ‘실력 부족’입니다. 

문제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좁을수록 자신이 쓸 수 있는 방법은 한정되게 되고 그러다보면 

계산 실수나 접근 방법의 오류가 생기는 것이죠. 

다양한 방법을 알고 그런 것을 자유롭게 쓸 정도로 익숙하다면 그만큼 계산실수를 할 확률

은 줄어들겠죠.

아직 공부가 덜 된 것입니다.

이런 경우 해결책은 뻔하군요. 

좀 더 넓은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한 

문제 한 문제 풀 때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무엇이 가장 효과적일지 

파악해야 합니다.

그 방법이 이 곳에 쓰이는 이유를 알아야 하며 반대로 다른 방법은 왜 쓰면 안 되는 지 마

치 다른 이에게 설명하듯이 공부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.

 

두 번째는 ‘성격’입니다.

저도 약간 덜렁대는 편인데요.

기본적으로 많이 덜렁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.

이런 학생은 비단 수학 뿐 만 아니라 타 과목에서도 이런 실수가 많이 들어나죠.

이런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에는 ‘옳지 않은 것인데 옳은 것을 고른 경우’, ‘삼각형 넓이

를 구해야 하는데 1/2를 하지 않은 경우’, ‘보기 ㄱ, ㄴ을 골라 놓고 ⑤ㄱ,ㄴ,ㄷ 을 골라서 

틀리는 경우’ 이런 정말 사소한 그래서 더 슬픈 것들이죠.

그러나 이런 실수를 계속 하면서 “성격인데 어떻게 고치나요 ㅠㅠ” 라고 치부하기에 수능은 

너무 중요한 시험입니다.

해결책에는 일단 평소 풀 때부터 스스로 최면을 거는 수 밖에 없습니다.

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말과 글은 힘이 강합니다.

생각만으로 바뀌기 힘들다면 말과 글로 바꾸어야 합니다.

예를 들어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“오늘 난 실수를 하지 않는다” 라고 외친다던지 모의



고사 시험지를 받아서 이름과 수험번호를 쓴 뒤 밑에다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“실수란 없

다” 라고 쓰고 계속 떠올려야 합니다.

남이 보기에 이상해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

여기서 핵심은 그것이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간절하면 스스로가 

알아채고 실수가 줄어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.

 

세 번째는 ‘계산 과정의 지저분함’입니다.

남이 보기에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고 심지어! 자신이 쓴 글씨인데 ‘헐, 내가 뭐라 쓴거

지’ 라는 생각이 드는 악필이 있습니다.

컴퓨터의 글씨처럼 정자로 예쁘게 쓰면 좋겠지만 그냥 누가 봐도 알아볼 정도로만 써도 좋

습니다.

또한 글씨뿐만 아니라 계산을 하는 습관도 해당합니다. 

이곳에서 찔끔 저곳에서 찔끔. 왜.... 문제와 보기 사이 그 좁은 곳에 ㅠㅠ 계산을 하시려 

하십니까...

여백은 충분합니다. 밑으로 한 줄, 한 줄 써 내려가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. 

평소에 문제를 풀 때부터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.

다만! 문제가 어려워지거나 안 풀리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.

그래도 차근차근 계산 하는 버릇이 완벽해져있으면 비록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흥분하는, 

가슴이 지나치게 뛰어서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예방해 줄 것입니다.

 

네 번째는 ‘약점에 대한 스스로의 의기소침’입니다. 

첫 번째와 비슷한 말일 수도 있지만 약간은 다릅니다. 

저 같은 경우에는 지수와 로그 그래프 문제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데요. 반면에 미적이나 

기벡은 좋아합니다. 

실제로 실수의 빈도를 보면 싫어하는 곳에서 더 많이 나타나더군요.

이것 또한 저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.

저는 그래서 자신이 싫어하는 단원이나 실수를 많이 하는 단원이 약점이라 생각해서 모의고

사를 모아둔 뒤 빈도를 확인하여 EBS나 남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이런 것들만 심

도있게 다양하게 풀려고 했습니다. (이거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.)

하루에 많은 문제를 풀 필요는 없습니다. 2~3문제만 연습을 해도 의기소침으로 인한 실수

가 줄어들 것입니다.

 



실수를 하는 유형에는 이정도가 있을 것 같으며 그에 따른 해결책도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

다. 

한 가지 더 제 노하우를 밝히자면 그동안 보셨던 모의고사를 쭉 모아보세요.

그런 뒤 노트의 한 쪽 면에는 대단원 별로 써놓으시고 다른 쪽 면에는 문제의 유형을 써주

세요. ( ㄱ,ㄴ,ㄷ 문제, 넓이 구하는 문제, 발견적 추론 문제, (단, ~~~~~~) 이 들어있는 

문제 등 )

그리고 바를 정자로 한 문제 한 문제 개수를 세보세요.

그러면 그동안 자신이 몰랐던 약점 단원과 항상 “아, 실수였네. 다음 번엔 안 틀릴꺼야” 라 

하고 넘겼던 자신의 실수의 패턴이 보이실 것입니다.

약점 단원은 4번째 유형에서 설명하듯 하루에 2~3문제만 제대로 푸시고 실수의 패턴은 조

그만 수첩에 적어서 모의고사에 수학영역 전 쉬는 시간 10분 동안 보시면서 마인드 컨트롤 

하는 데에 쓰세요. 물론 수능에도 똑같이 그것을 보세요.

어차피! 수능 전에 문제 하나 본다고 해서 그것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또한 문제를 보다가 

긴장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. 

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보는 것도 불안감을 증폭하죠.

자신의 실수를 떠올리면서 ‘이제는 이런 실수 안 할꺼야. 침착하자’ 스스로 최면을 거는 것

입니다.

실수도 실력입니다. 실력은 준비된 자만이 발휘할 수 있습니다.


